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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한 두 마디의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혼과 같이 생을 바꿔 놓는 사태로 인하여 관련된 가족에게 큰 감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혼 당사자인 부모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저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UC 리바사이드에서 실시한 연구는  이혼이 자살의 큰 원인일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혼이 주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변화가  자살율 증가의 기초가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연구 결과는 이혼 당사자인 남녀 중에서 남자의 자살율이 여자보다 8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평균  열명의 이혼자가 자살을 합니다. 즉 1년에 3,650 명의 이혼자가 자살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UC의 사회학 교수들은 특히 이혼남들에게 자녀들과 분리된 고통이  자살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부모 조직체에서도  부모가  정상적인 결혼 상태이든 이혼상태이든 상관없이  양친과 동등한 시간을 함께하면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을 포함해서  생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질병 통제와 예방 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4년 까지 15년 동안에  자살율이 24% 증가가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통계는 고등학교 학령의 소년 소녀들 중 하루에 평균 3,041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했고 2015년 한 해에만 해도 8.6%의 청소년 소녀가 12 개월 중 한번은 최소 한 번 자살 시도를 했다는 퉁계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혼 율이 50%에 육박하면서  청소년 소녀들의 자살 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가정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재판에서 전형적으로  자녀의 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맡기는 판결이  내려지는 데에 이혼부의 자살이 이혼 모에 비하여 8 배나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합니다.  이혼 재판의 재판정에서 양부모가 자녀를 접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자녀와 이혼 부모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전문  견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50 개주에서 13개 주는 이미 가능한 양부모가 자녀들과 동등한 애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합니다. 최근에 오하이오 주와 켄터키 주에서는  국민 투표에서 절대 다수가 이혼 재판정에서 양부모가 동등한 자녀 접촉을 할 것을 지지하는 표결을 보였습니다.  이혼 부모와 자녀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의 불균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견해이며 가정법정이 이점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
